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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응시표에 필기시험장 직접 안내, 시험장 잘못 찾아오는 수험생 줄어들 것 -

- 24시간 원서접수, 장애인 편의지원 사전신청제 등 시험환경 개선 지속 추진

 (1) 인사혁신처(처장 황서종)는 ‘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실시간 조회 시스템’을 구축해 오는 8

월 17일(토) 치러지는 7급 공채시험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.

 (2) 이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시험 수험생은 본인이 보유한 각종 자격증과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

가산점의 유효 여부와 가산 비율*을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다.

    *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가산점: 3~10%, 자격증 가산점: 3~5%

 (3)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가산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잘못된 가산점을 등록하는 오류를 줄이고 

본인 점수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 (1) 인사혁신처가 관련 기관에 검증 후 본인에게 확인까지 거쳐 가산점이 확정됨에 따라 많은 시간

이 걸렸고, 

 (2) 수험생은 본인의 가산점과 유효 여부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필기시험 성적 공개일까지 

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함도 있었다.

공무원시험 가산점, 

실시간 조회 가능해진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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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 기술자격증 정보는 행안부의 국가기준정보를 통해 정보를 취합·관리하여 실시간 조회가 가능

하며 취업지원 가산점 정보는 국가유공자DB를 통해 조회

-  기존에는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이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했으나 연중 3회(각 1개월씩)로 

신청기간을 확대하고, 해당 기간에 인정받은 편의지원 내용은 별도의 증빙 없이 2년 간 유효

하도록 개선


